
三陰三陽과氣의 變化

|. 序論’---------------------’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 

|| . 鷹빠와 經絡 - ---…-------- …·…………………… 2 
111. 經絡의 分化 .,.,. 

IV. 開圍樞와 經絡의 配列 ----------------…-------…---- 4 

v. 經絡의 生成과 理解 -----------…---------------…---- 6 
VI. 經絡의 表훌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 7 

VII. 經絡의 生成과 圖解 ------…------- ----------… .. 7 
VIII. 結論-------

교보문고 KYOBO Book Centre



I . 序 論

우리가 醫學을 함에 經絡을 항상 利用하고 

있다- 그러면서도 그 生成原理를 이해하지 못하 

여 불얀함을 금할 수 없다. 또 현재 西洋科學을 

이용하여 經絡의 存在를 규명하려고 부만히 노 

력하고 있는 것으로 얀다- 물론 이러한 노력이 

전혀 쓸데없다는 것은 아니지만, 現{합냐學흘 동 

원하여 규명하기 이전에 한의학에서는 經絡이 

어떠한 理論을 가지고 성랩되었나를 알아보는 

것이 그 순서이라라 생각한다. 그리하여, 論者

는 經絡의 生成에 대하여 간략하지만 가장 잘 

설명하고 있는 〈素問〉 〈陰陽離合論〉 을 근거 

로 하여 繼용의 生成原理즐 말해보려고 한다, 

II. 廳階와 經絡

2 

우리는 흔히 ‘磁뼈는 五行運動을 하는데 ￥땀옵 

은 왜 陰陽運動을 할까?’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 

다. 전에도 筆者의 論考1)에서 三陰三陽(以下

陰陽)은 氣적인 變化흘 말한 것이고 五行은 理

의 變化를 말한 것으로 五行은 內의 運動。l오 

陰陽은 外의 運動이라 말한 바 있다. 즉 內의 運

動이란 정부의 중앙부처냐, 회사의 기획실과도 

같은 것으로 어떤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그 

성과를 검토하는 곳이묘로 五行 즉 木, 火, 土,

金, 水의 기능이 모두 필요한 곳이다. 그러나, 

外의 運動이란 內의 지시를 받아 얼어냐는 단순 

한 氣의 運動이므로 五行의 金木水火土가 모두 

펄요치 않고 開聞樞運動만이 필요하게 되는 것 

이다. 그련데 五行運動에서는 陰陽이 완전히 융 

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비록 五行이 각기 陰陽

의 속성을 가지고 서로 對立의 관계이긴 하지만 

서로分雖되어 發達하지는 않는 상태이다. 그러 

나 五械에서 經絡을 통하여 分化發達하면 五屬

에서 융합되어 있던 精氣는 陰陽으로 나누어지 

1) 박찬국, 한의학특강, 서울, 한뜻출판사, 1995. 
pp295-297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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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서 分化發達을 하게된다. 즉 河圖에서는 陰陽

。l 中央과 四方에서 서로 융합되 어 있는 반면에 

洛書에서는 陰陽이 八方요로 分化된 것은 이와 

같은 이치인 것이다. 그러묘로 五險은 조화를 

。l루어 안챙된 세계에 속하며 흉病에도 잘 걸려 

지 않지만 일단 뻐氣가 침입하연 그 결과도 엮 

중하다. 반연에 *~쌓홈은 서로 分離되어 있는 상 

태。l으로 불안청하여 뻐氣에 침입을 잘 받고 또 

손상을 엽더라도 곧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

하다. 즉 尊뿌를 따지자연 五械은 尊하고 經絡

은 뿔購하다 할 것이다. 그러 나 *땀용이 E월購하 

다 하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. 나라에 

서 임금은 尊大하고 백성은 뿔購하지만 백성이 

나라의 根本。l듯이 經絡이 몸의 本이 되기 때문 

이다 

그러면 六뼈는 무엇인가? 앞에서 經샘의 運

動이란 內의 지시를 받아 밖에서 이루어지는 氣

의 運動이라 하였다. 그러나 다시 생각하여보면 

비록 經絡이 五鷹의 지시는 받는다고는 하지만 

그 지시를 실현하려면 어떤 物質的 도움이 있어 

야 될 것이다. 그러므로 五職은 外에서 !뿔陽運 

動을 실현하기 위하여 內에서 그 物質 즉 氣를 

준비하기 위하여 六服를 두었다. 植物은 자체내 

精神이 弱하여 五緣의 기능이 약하지만, 六船의 

기능은 어느정도 관찰된다고 본다 측 따의 지 

시를 받아體이 활동하고心牌師賢외 지 ιl플 받 

아 小陽, 大陽, 顆IJJt;이 각기 활동하고 있는 것이 

다. 

그런데 六뼈에는 이 五熾과 짝이 맞지 않는 

三魚라는게 있는데 이는 어찌하여 존재하며 냐 

아가 그 존재의 의의는 무엇얀가? 〈內經) 에 

서는 ‘’三魚者 決i훌之官 水道出뚫”이라 하였고 

〈羅經〉 에서는 “水쫓&之道路 氣之終始il」”라 하 

였다. 이는 바로 三魚가 A體의 水分代謂에 관 

여하며 또한 元氣에 관계된 것이다고 생각할 수 

있다. 그랜데 A體의 生理를 생각하여 볼 때 三

魚를 뺀 五뼈는 바로 觀氣의 消化吸J뼈뼈에 관 

여하지만 水分의 代謝에 관여치 않는다. 실재로 

大陽。l 냐 小陽에 水分。l 있고 또한 吸收되며 廳

ID1G에 律滅을 갈무려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의 수 

분은 어디까지냐뤘氣의 傳化에 부수되는 水分

이지 별도의 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. 즉 三魚

에서 관여하는 水는 顆氣와 상관이 없는 별개의 

水分을 말하며 이 水分은 역시 元氣의 조절에 

갚게 관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元氣의 別使라 

하였으며 三魚가 相火로의 作用으로 해석되기 

도 하는 것이다. 

만물의 變化 速度는 火의 세기와 水의 쫓힘l 

作用에 의하여 결정된다. 이와 마찬가지로 六服

에서의 變f~ 速度도 三魚에 있는 相火의 셰기와 

水의 견제作用에 의하여 결정된다. 그러묘로 三

魚는 곧 水와 火로도 착용이 대표되니 이는 곧 

~義八합의 子午의 乾坤이 文王八합에서 水火

로 바뀌는 것과 같은 것으로 五緣의 精氣가 氣

味와 함께 착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, 곧 三魚

는 後天之氣를 生成하는데 主의 역할을 한다. 

다시 정려하여 말한다연 五騎은 六略를 부리 

어 氣와 味를 홉수하여 經絡을 통하여 A體를 

기르고 있는데 三魚가 五險과 六뼈사이를 연결 

하는 고려가 된다 

그리고 이 經絡에 左右上下와 太少陰陽의 分

化가 있으니 이에 더하여 연구하여 보기로 한 

다 

Ill. 經絡의 分化

A體는 결국 陰陽의 變化를 하게 되어 있는데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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內에서의 精神氣血의 變化는 五磁六뼈가 主管하 

고 外에서의 氣血의 變化는 繼용이 主管하는 것 

이다. 비록 內外로 나누어 內를 五械六服가 主

管하고 外를 經絡이 주관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

이들 內外가 서로 分離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

서로 긴멜히 접촉하고 있는 것이므로 內의 五藏

六服의 作用은 外로 經絡에 그대로 나타나고 았 

다 먼저 五藏의 作用을 검토하여 보면 벤져 五

鷹이 陰이 되는 것은 五輝。l 神과 精氣플 藏하여 

있다가 그 作用이 六뼈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

즉 六服가 그 作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

五鷹의 神과 精氣의 덕분야다. 또 六뼈가 陽이 

되는 것은 象만 있고 形도 없는 精氣와 神을 가 

지고 A體라는 形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

즉 여기서 五險이 精氣와 神을 藏하는 것에 

經絡中에서 陰經이 김게 관여하고 있으며 六뼈 

가 形을 이루어 내는데는 陽經이 김이 관여하고 

있음은 당연한 일이다. 그런데 五磁六빠는 五行

으로 그 運動o] 統-되어 있는데 .땀용은 왜 자 

꾸 分化되어 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여보자 

정부의 구조릎 예로 들어 성영하여 보자, 즉 

정부는 위로는 대통령요로 통일되어 있 Al만 밑 

으로 내려가연서는 각부의 장관£로 나누어지 

고 또 맡요로 내려갈수록 더욱 細分化된다. 이 

는 맡으로 내려 실무에 접함에 직접 物에 접하 

여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위로 올라갈 

수록 理를 잘 통합하면 되지만 밑으로 내려갈수 

록 氣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

즉 經絡은 五險六服의 理흘 가지고 밖에서 

氣를 다루는 기관이므로 分化되지 않을 수 없는 

것이다. 植物을 예로 든다하더라도 植物은 그 

끝으로 갈수록 나뭇잎이 나누어지고 또 뿌리가 

갈라지고 있다. 이는 바로 나뭇잎과 잔뿌려가 

외부와 氣를 교류하기 때문인 것이다. 

4 

三陰三陽과혔의 뿔化 

IV. 開圍樞와 經絡의 配列

開聞樞는 〈素問〉 〈陰陽離合論〉 에서 그 說

이 나오고 있다. 즉 太陽을 開라하고 陽明을 聞,

少陽을 樞로 하여 三陽의 開聞樞를 하고 三陰에 

서는 太陰을 開, 廠陰을 聞, 少陰을 樞로 하고 

있다. 그러면, 이러한 開聞樞는 무엇을 근거로 

하여 만들어진 것이며 또 우리 A體의 經絡의 

배열에는 어떠한 영향을 마치고 있는가? 

〈陰陽離合論〉 을 보면 ‘뿔A이 南을 面하고 

섬에 앞을 이론 廣明이오 뒤를 이론 太衝이라 

太衝의 地를 이릅하여 少陰이라하고 少陰의 J: 

을 。l음하여 太陽이라하니------이름하여 陰中之

陽。l다 身에 中하여 上함을 이릅하여 廣明이며 

廣明의 下릎 이름하여 太陰이라하고 太陰의 前

을 이름하여 陽明이라하니------이름하여 陰中의 

陽이다.”하여 少陰과 太陽 및 太陰과 陽明의 기 

능을 기술하였는데 여기에 바로 開聞樞의 설명 

이 들어 있는데 너무나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어 

무슨 말인지 파약하기가 어렵다. 여기서 변저 

문제가 되는 것은 廣明과 太衝이라 하겠다. 벤 

저 廣明은 꽃봉오리가 벌어지듯이 사람이 팔다 

리와 머리 꼬리가 배꼽에서 부터 갈라져 나간 

것을 말하는 것이고, 太衝이라함은 바로 사람 

신체에서 과일의 꼭지와 같은 부분을 지칭한 것 

이라고 볼 수 있다.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

太衝之地 名티少陰’이라는 말인데 왜 少陰을 太

衝之地라 하였는가? 먼저 、地의 뜻을 생각하여 

보자 本篇의 앞 부분에 “하늘이 덮고 땅이 실어 

만물이 바얘흐로 生함에 아직 地에서 나오지 아 

니한 것을 이릅하여 陰處라하니 이릅하여 陰中

之陰이 라하고 곧 地에서 出한 것을 陰中의 陽이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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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하니 陽은 正을 주고 陰은 陽의 主가 된다”고 

하였다. 즉 여기서 地는 植物이 아칙 싹을 더서 

솟아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

있다. 즉 싹이 터서 잎이 냐는 것을 陽이바 힌다 

면 아칙 씨로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陰이 바 하 

는데 地가 바로 陰의 세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

쓰이고 있다는 것이다. 그러므로 少陰을 太衝之

地라 한 것은 바로 少陰이 씨 o]고 太衝은 少陰

에서 나온 本과 같은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바 

로少陰이 先天의 本이라는 의미이고太衝이 바 

로 。l 少陰에서 根하여 一身의 氣血을 통합하는 

作用을 한다는 것이다. 

또 ’少陰之t 名日太陽’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

는 ‘上’字가 문제가 되는데 앞에서 말한 ‘地’字에 

대비시켜 보면 地가 땅속이라는 뜻이라면 上은 

땅위를 지칭하는 말로 땅위에 나온 잎과 같은 

것이다. 즉 少陰과 太陽은 太衝을 매개로 하여 

少陰은 뿌리가 되고 太陽은 잎이 되는 깃이다. 

그 다음에 또 해석이 어려운 것은 ‘’r.p身而上

名日廣明 廣明之下 名日太陰 太陰之前 g日陽

明------”먼저 中身而上에서 中은 身을 上下로 나 

눈다는 뜻이니 곧 中身而上은 A身을 나무에 비 

유하였을 때 씨가 싹이 자랐는데 그 줄기와 잎 

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. 즉 醫學上의 측면으로 

말한다띤 後天의 身에서 또 옴을 키우고 지 라는 

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- 즉 太衝과 少陰 太

陽이 後天의 身에서 옴의 뿌려가 되고 써블 맺 

는 부분에 해당한다띤 太陰과 陽明은 폼윤 카우 

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디 그러 

므로 廣明을 사이에 두고 또 太陰과 陽明이 뿌 

려와 줄기처럼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 

로 廣明之下가 太陰이 되고 太陰의 前이 陽明이 

되어 A體에서 軟食物의 消化吸收와 營養分의 

配給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

곧 賢이 水를 主하여 五輝六服의 精을 받아 

藏하는 것이 바로 少陰, 太衝, 太陽의 기능에 관 

계된 것이요, 牌가 몹를 위하여 그 律浪을 全身

의 經絡에 보내는 것이 바로 太陰 廣明 陽明의 

기능에 관계펀 것이다. 

자 그러면 이들의 관계 즉 太陽과 陽明 少陽

의 관계와 太陰과 廠陰 少陰의 관계에 대하여 

생각하여 보자. 즉 이들의 관계는 開聞樞로 말 

하고 있는데 과연 이 開聞樞는 무엇을 말하는 

가? 開는 문을 여는 것이며 곧 나간다는 말이 

다‘ 왜냐하띤 우리가 나갈 때 문을 열기 때문이 

다. 즉 아천에 얼어나 문을 열고 밖A로 나간다 

는 것이요, 반대로 聞은 들어온다는 뜻이다 즉 

우리가 낮에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 

잘때는 문을 닫기 때문이다. 樞는 문의 지도리 

니 바로 나가고 들어오는 중간에 있어 중개역할 

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으로 開뱀樞라 함은 

우리 A體에서 氣가 들어요고 나가고 하는데 있 

어시 들어오는 것을 주관하는 것을 聞이라하였 

고 내보내는 것을 주관하는 것을 開라하였고 그 

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잘 조정한다는 것 즉 문 

이 함부로 닫히거나 열려지 않게 하고 또 적당 

한 때가 되면 열라고 닫히도록 조정해주는 것을 

樞라고 하였던 것이다. 그러므로 陽明을 聞이라 

한 것은 陽明이 바로 外部로 부터 殺氣릎 을여 

오는 일을 주관한다는 뜻이요 少陽o] 樞가 되는 

것은 陽明의 뤘氣가 太陽으로 나가는 것을 조정 

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는 뜻이요 太陽이 開가 

되는 것은 太陽에 의하여 陽明의 殺氣가 소모되 

고 있다는 뜻이다‘ 그런데 陽明이 검지손가략의 

안쪽과 體幹의 잘챈 부분을 흐르는 반면에 太陽

o] 새끼손가략의 바깥쪽과 體幹의 마른 부분을 

흐르는 것은, 陽明으로 들어오는 氣가 거친 氣

이고 이 氣가 A體에서 血이 되거나 律滅이 되 

s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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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 머물 때 陽明에서 가장 풍부하다가 少陽융 

거쳐 太陽으로 가면서 氣가 정차 精澈해지고 그 

양도 줄어들면서 精氣가 형성되기 때문이다. 즉 

나무에서 본아연 잎에서 즉 넓고 큰 곳에서 광 

합성으로 녹말이 합성되어 줄기에서 정려되어 

뿌리나 열매에 저장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

다시 말하면 우리 A體에서도 植物에셔 벌어나 

고 있는 현상과 바슷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

는 것이다. 일단 精으로 합성된 것은 마시 少陰

에서 출발하여 太陰으로 나가면서 精氣는 소모 

되고 대신에 形氣가 축적되면서 形이 커진다­

그런데 발가락에서는 少陰이 발바닥의 가운데 

로 흐르고 廠陰이 엄지발가략으로 흐르는 것은 

발바닥이 항상 체중에 눌려어 氣血의 흐름을 방 

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異常的인 현상이라 할 것 

이다. 

V. 經絡의 生成과 理解

經絡의 生없은 반드시 어떠한 目的이 있기 

때문이다. 그러므로 그 目的을 理解하고 經絡의 

기능을 알면 經絡에 대한 理解가 쉬워질 것이 

다. 여러벤 이야기되는 것이지만經絡은 陰陽運

動을 맡고 있는 A體의 기관이다. 그러면 陰陽

이란 무엿인가?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

서 氣의 變化를 말하는 것이니 生長化Ji.양3월 01 바 

로陰陽의 運動이라 할 것이다. 그런데 이 生長

化收藏은 사람이나 동물은 물론 植物에서도 끊 

임없이 일어냐고 있는 일이므로 우리가 익히 맏 

고 있는 일이다 사람에서 이 運動을 이해하기 

보다는 植物에서 관찰하는 것이 쉬우므로 사람 

의 經絡의 활동을 植物에 비유하여 생각하여 보 

기로하자. 

6 

三陰三陽과氣의 쫓化 

즉 1훨物중에서도 나무보다는 일년생 풀을 생 

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. 콩을 그 예로 든다 

띤, 콩이 싹이 터서 잎과 줄기가 자라는 것은 少

陰에서 太陰으로 變化하는 것이고 일단 잎이 핀 

콩이 광합성을 하여 씨를 맺어가는 과챙은 陽明

에서 太陽으로 變化해기-는 과정이다. 물론 이는 

외부적으로 관찰한 것이다. 내부적으로는 이와 

반대현상이 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

야 할 것이다, 즉 콩이 이렇게 一年 四時를 통하 

여 그 --代를 살아가는데 콩은 季節에 따라 그 

陰陽變化에 상당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. 즉 

겨울에는 알몸인 콩만으로 존재하다가 봄 여름 

에 푸른 잎을 가진 풀로 변하고 가을에 낙엽이 

멜어진다 즉 變化가 우리에게 뚜렷이 관찰된다 

는 것이다. 그렌데 A體에서도 이러한 變化가 

일어나고 있는데 단지 그 變化가 눈에 띄게 뚜 

렷하지 않기 때문에 잘 관찰이 되지 않는다는 

것이다. 콩은 계정에 따라 그 變化에 차이가 있 

으나, 사람은 계정에 따라 차이를 두가는 하지 

만 스스로-의 精神이 강하기 때문에 계절을 무시 

하고 스스로의 陰陽의 차를 이용하여 生長收藏

쓸 수행한다 즉 콩은 氣立之物로 五械六뼈가 

없어 계절의 變化에 의존하지 않고는 生長化收

藏의 陰陽運動을 수행할 수 없지만, 우리 사람 

은 精神을 갈무리하는 五備이 있고 또 이를 옵 

는 六뼈가 있어서 독랩적으로 生長化收藏을 수 

행한다 

즉 다시말하면 天地에 四季節의 變化가 있음 

으로 인하여 植物이 生長化收藏을 할 수 있는 

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는 五械에 陰陽의 變

化가 갖추어져 있고 또 經絡에서 역시 陰陽의 

偏差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生長化收藏의 變化

能力이 얼어달 수 있다는 것이다. 물론 사람이 

라고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는 陰陽의 偏差에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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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존하여 生長化收藏이 일어냐는 것은 아니고 

계절의 變化에 적응하여 스스로 變化하고 있는 

것이다. 단지 植物에 비하여 좀더 獨立的으로 

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. 그려하나 

植物을 氣立之物이라고 하는 반변에 사람을 神

機之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. 

*옆용의 이해는 곧 三陰三|陽의 이해플 의마하 

는 것이다, 자연에서 일어냐고 있는三陰三陽의 

變化를 이해한다연 곧 A體에서 일어냐는 三陰

三陽의 變化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이 三陰

三陽의 이해는 곧 經絡을 이해하는 것이디. 

VI. 經絡의 表훌 

앞에서 이미 왜 少陰이 새끼손가략 쪽으로 

흐르고 太陰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흐르는가에 

대하여는 말한 것 같다. 즉 陰經은 A體에서 펼 

쳐내는 作用을 한다- 다시말하면 植物이 太陽光

線을 받아서 녹말을 합성하려띤 먼저 잎을 펴서 

太陽光線을 말고 풍기와 울을 결합하여 만들 설 

비를 갖추듯이 사람도 精을 만들려면 먼저 설비 

를 갖추어야 한다. 그래셔 〈內經》 〈四氣調神

大論〉 에서 春三月을 發陳이라 한 것이다- 울론 

콩장의 설비를 갖추려연 먼저 자본금이 필요하 

듯이 사람도 陰이 설비를 갖추려면 氣가 필요한 

데, 이 氣는 뽑에 갖추어져 있는 精氣가 그 역할 

을 한다고 본다 즉 여기서 말하는 陰陽의 變化

는 殺氣흘 재료로 가져다 쓰는 것이지 꿇氣 자 

체가 陰陽의 變化를 하는 것은 아니려는 사살을 

명성해야 한다 즉 뤘氣를 재료로 하여 陰陽의 

變化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봄에 잎이 

피웃이 廠陰과 少陰은 갈무리하였던 精氣‘플 펴 

서 太陰에서 완전히 펴면 太陰은 少陰에 바하여 

커진 것이묘로 密度가 성글어져서 비로소 외부 

로부터 氣를 받을 수 있게 된다. 즉 우리의 뼈가 

五熾中에서 그 부피가 가장 크연서 또 외부로부 

티 大氣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太陰이기 때 

문이며 , 또 足太陰。l 陽明과 表훌가1 되어 顆氣

플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太陰。l기 때문인 것이 

다. 그려냐, 陰經에서 外氣를 받아들이는 것은 

어디까지냐 몸안에 있던 精氣를 태워가는 과정 

이다 즉 어다까지냐 陰에서 陽으로의 轉換過程

이므로 血을 소모하여 氣를 生成하는 作用을 말 

한다. 그러므로 바로 三陰經의 常數가 少血多氣

인 것이다. 이와 반대로 三陽經은 三陰經에서 

만들어준 氣를 소모하여 뤘氣를 흡수한다. 그런 

데 陰陽의 表훌關係에서 太陰과 陽明 o] 확을 o] 

루묘로 陽明에서 뤘氣흘 받아들인다. 그런데 이 

렇게 받아들인 쫓£氣를 우리 A體가 그대로 쓸 

수 없고 다시 이를 가콩하여야 비로소 쓸수 있 

다 그러므로 陽明을 통하여 들어온 뤘氣는 少

陽이 들쑤셔서 장 탕 수 있게 하고 太陽에서 다 

다면 쓸모없는 재는 벼라고 精氣만이 太陽의 짝 

인 少陰에 갈무리 된다. 그러나 모든 쫓짧한가 。|

려한 과정을 거쳐서 精氣가 되는 것이 아니고 

대부분의 뤘氣는 그냥 中뚫에서 變化하여 營氣

로 변하였다가 그냥 廠陰에 갈무리되는 것 같 

다. 그러므로 A體의 精氣의 個行과 氣血의 個

行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內外의 구 

별이 있다 

VII. 經絡의 生成과 圖解

經絡의 陰陽의 偏差는 접어두고 도대체 經絡

은 어떻게 生成되었을까? 우리는 흔히 萬物의 

生成을 數로써 설명한다- 그와 마찬가지로 經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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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生成도 數로 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

다. 그러면 먼저 -(1)은 무엇얀가? -(1)은 

바로 陰陽이 나누어지지 않은 無極이나 또는 냐 

누어졌다해도 分離되지 않은 太極의 상테니 겉 

으로 보기엔 단순한 원에 불과하고 二(2)는 陰

陽이 分離된 상태니 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다 

란 막대모양을 유지할 것이다. 三(3)은 기다란 

막대가 다시 天A地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고 

四(4)는 天A地로 냐누어진 막대모양에서 天과 

A사。l와 A과 地사이에서 딸다리가 생겨냐는 

것을 의미한다. 이렇게 팔다리가 생기연 이 팔 

다리와 A에 해당하는 몸통이 합쳐져 五行이 된 

다. 이 五行이 됐다는 것은 바로 머리와 꼬리에 

해당하는 영덩이 부분을 떼어서 A이 따로 독법 

을 했다는 의마안 것이다. 물론 이렇게 옥렵된 

A이라하여도 天地와 밀접한 연판을 가지고 있 

긴 하지만 이에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가 

지고 생활하여 냐갈 수 있다. 그래서 수에서 一

∼五(1 ∼5)까지를 生數라 하고 六∼十(6∼ 10)

을 成數라 한다. 즉 五行요로 모든 준비쓸 갖춘 

A아 이제부터 자기의 텀的을 이루어 가는 것이 

다. 그리하여 五行의 變化가 상음삼양으로 냐타 

냐게 된다. 天地의 陰陽은 太少陰陽£로 足하였 

으나 사람은 스스로의 欲ι、이 있어 스스로 옥링 

해야 하묘로 開聞에 대하여 樞가 더 있어야 하 

묘로 6個가 된 것이다. 이렇게 陰陽變化가 얼어 

나면 盛豪가 생기고 이 盛哀에 따라 火가 생기 

면서 七情이 생기으로 七(7)에 應한다 즉 三陰

三陽은 七情의 火가 생기는 바탕이므로 六(6)

으로 水의 成數가 되고 七은 火의 成數가 되는 

것이다. 또한 天地가 氣를 交하연 草木이 냐듯 

이 사람에서도 水火 즉 三陰三陽의 *없용과 七情

이 생겼으니 木이 생기지 않을 수 없으니 氣血

節骨服 等이 생기는데 바로 八方 즉 세상의 방 

8 

三陰三陽과혔의 훌化 

방곡곡에서 만물이 생기는 것과 같다. 그러묘로 

八(8)은 木의 成數가 된다. 이렇게 氣血節骨둥 

이 생기면 반드시 분쟁이 생기니 이를 조절할 

기구가 필요하여 九疑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바 

로 金의 없數에 해당하며 四方에 배치한다. 八

(8)과 九(9) 의 作用으로 다시 A體가 平衛에 

이르면 원래의 텀的을 달성하여 十(10) 이 되어 

五(5)로 합하여 진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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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II. 結請

현재 많은 과학자을이 經絡의 實體를 밝히려 

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부분 西洋科學的인 方法

.£.로 접근하고 있다. 이는 그 순서가 플린 것으 

로 생각한다. 왜 냐하면 *腦용은 三陰三陽에 서 나 

온 것이고 三陰三陽은 바로 東洋의 陰陽五行 思

想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. 그러므로 經絡을 

규명하려면 먼저 陰陽五行論으로 그 존지}를 이 

해하고 그 바탕에서 西洋科學的 實驗이 이루어 

진다면 그 증명이 가능할런지 모르겠다 

三陰三陽이란 인체에서 단순히 陰陽의 氣的

인 偏差를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經絡이라는 구 

조가 있을 수 없고 형체가 있을 수 없다 단지 

少陰은 少陰으로서 氣의 특정이 있고 太陰은 太

陰으로서 그 氣의 특정아 있을 따릎인 껏이다 

즉 젊은이와 늙은이가 形態와 構造가 다흔 것이 

아니다. 그 氣가 다른 것과 같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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